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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이올거라는일기예보를들은똑똑씨. 하

루종일창밖만바라보며안절부절못한다. 검

고 영롱하게 빛나는 오닉스 반지를 낀 미모양

의 가늘고 섬세한 손가락이 자꾸만 눈에 아른

거려, 좀체정신을수습하기힘든데. 그때영화

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송이송이 떨어져 내리

는함박눈!! 드디어똑똑씨, 자리를박차고일어

나미모양을향해전력질주한다.

한시간뒤, 미모양앞에선똑똑씨의몰골은누가봐도감동할만하다. 온몸은물에빠

진생쥐처럼젖어있고, 머리에는하얀눈이빵가루뿌린듯쌓여있고, 안경에는허옇게

김이서려눈동자는보이지도않고, 또어찌나열심히달렸는지막쪄낸찐빵처럼몸여

기저기서김이모락모락피어난다.

똑똑씨의지극히순정파적인모습에미모양, 찌인한감동으로목소리까지마구떨린

다. 두사람의대화, 불현듯60년대최고의명작‘사랑방손님과어머니’버전으로바뀐

다. 한껏느끼해진두사람.

“어머머, 똑똑씨. 왜이렇게젖은거유. 차를타고오지않구.”

“당신향한내마음이차보다훨씬빠르더군. 미모, 오늘따라너무도아름답소.”

“몰라몰라. 그런데왜오신거여요?”

“나에게미모의그하얀손을잡을수있는영광을주지않겠어?”

갑자기박력남으로변신한똑똑씨. 미모양의손목을화악끌어당겨타원형의오닉스가

박혀있는반지를끼워준다.

“어머, 이게뭐람? 웬반지여요?”

그러나안타깝게도‘사랑방손님과어머니’버전은여기서끝이나고만다. 타원형의

검정반지가맘에안든미모양. 

“에게, 이게뭐야. 바퀴벌레네? 이걸반지라고사왔어요.”

미모양의과히심한말에실망과동시에격분을느낀똑똑씨.

“뭘잘모르고무시하시는모양인데, 바퀴벌레가

얼마나대단한곤충인지알기나해요? 3억5천만

년전부터지금과거의똑같은모습으로살아온

‘살아있는 화석’이라구요. 물만 먹어도 24일을

생존하고, 또 못 먹는 것도 없어요. 종이, 가죽,

머리카락, 비누, 치약, 본드도먹어요. 한번생식

하면평생알을낳구요, 방사능도어찌나잘견디

는지핵폭발이일어나도살아남을거라구요. 미

모씨본드먹을줄알아요? 핵폭발나도살수있

어요? 그러면서왜바퀴벌레무시해요?”

오 놀라워라, 라쿠카라차

직 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나 이 : 35세

신 장 : 182cm, 체 중 : 65kg

외 모 : 매우스마트해보이나, 

어딘가모르게어설픔.

성 격 : 무척수줍음을많이타나

이상형의여성을보면

집념의사나이로변신

특 기 : 주체할수없는박학다식

슬로건 : 총각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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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시작했다하면절대끊지못하는똑똑씨의장

광설이또다시진가를발휘하는순간이다.

“순간이동속도시속 150km, 바퀴벌레의감각기

관이정보를인식해행동으로옮기는시간은겨우

천분에1초라구요. 거기다자기몸의몇천배높이

에서떨어져도끄떡없이살구요, 어찌나민첩하게

움직이는지 바퀴벌레의 운동성을 본 딴‘바퀴로

봇’까지있어요. 이런걸생체모방기술이라고하는데요. 거미줄의원리를본따방탄복을만들

고, 전복껍데기를본따서군용탱크의외피를만들기두해요. 그리고...”

여기까지들은미모양. 자신을무시한똑똑시에대한서운함도잊고어마어마한장광설에감탄

하고만다. 

“저, 저기... 똑똑씨. 그걸다외웠어요? 꼭녹음기튼거같애. 어떻게그렇게줄줄나와요? 바퀴

벌레에대해아는거더있어요? 알면다말해봐요.”

미모양의돌연한반응에갑자기김이빠진똑똑씨. 

“그..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다거든요.”

“쳇, 실망인데요.”

혼자서박학다식함의극치를자랑하던똑똑씨. 멍석을깔아주자갑자기입술이붙어버린다. 그

러나잠시후, 천둥치듯그의머리를스친단어가있으니, 바로...

“라쿠카라차!”

“네? 라쿠카라차? 아... 그노래! 근데그게무슨상관이라구요?”

“라쿠카라차가스페인말로바퀴벌레잖아요. 그러니까초등학교때부르던그노래를우리말로

바꿔부르면<바퀴벌레바퀴벌레아름다운그얼굴. 바퀴벌레바퀴벌레희한하다그모습. 바퀴

벌레바퀴벌레달이떠올라오면. 바퀴벌레바퀴벌레그립다그얼굴> 이렇게된다는거죠. 하

하하...”

“뭐라구요? 하하하...”

하얀눈내리는밤거리에서배꼽이빠져라박장대소를하는두사람의모습. 아름다운한쌍의

바퀴벌레같다.

똑똑씨의박학다식장광설은, 다른사람한테는다안먹혀도미모양한테는백발백중효과를발

휘한다. 등딱지를마주댄바퀴벌레연인처럼똑똑씨의얇고긴품에찰싹달라붙은미모양. 손

가락에끼워진타원형오닉스반지를더없이사랑스럽게바라본다. 미모양의목소리다시급격

하게‘사랑방손님과어머니’버전으로변한다.

“똑똑씨, 어디서이렇게예쁜반지를구했수?”

“당신을향한나의마음이지”

“아이, 몰라몰라몰라. 똑똑씨는도둑, 내마음을훔쳐간얄미운도둑!!”

“우리미모, 그럼아저씨랑데이트나한번할까?”

“그걸말이라고해요? 아이몰라.”

하염없이느끼한한쌍의바퀴벌레. 하얀함박눈내리는거리를손가

락이부셔져라부여잡고걷는다. 그리고노래한다.

“바퀴벌레바퀴벌레아름다운그얼굴. 바퀴벌레바퀴벌레희한하다그모습...”

<똑똑씨의박학다식은다음호에도계속됩니다.>

라쿠카라차가
스페인 말로 바퀴벌레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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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에끼워진타원형오닉스반지를더없이사랑스럽게바라본다. 미모양의목소리다시급격

하게‘사랑방손님과어머니’버전으로변한다.

“똑똑씨, 어디서이렇게예쁜반지를구했수?”

“당신을향한나의마음이지”

“아이, 몰라몰라몰라. 똑똑씨는도둑, 내마음을훔쳐간얄미운도둑!!”

“우리미모, 그럼아저씨랑데이트나한번할까?”

“그걸말이라고해요? 아이몰라.”

하염없이느끼한한쌍의바퀴벌레. 하얀함박눈내리는거리를손가

락이부셔져라부여잡고걷는다. 그리고노래한다.

“바퀴벌레바퀴벌레아름다운그얼굴. 바퀴벌레바퀴벌레희한하다그모습...”

<똑똑씨의박학다식은다음호에도계속됩니다.>

라쿠카라차가
스페인 말로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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